
8월 석유제품 수입물가 1.9% 하락
한국은행 , 8월 수출입물가 1.2% 및 0.9% 하락 … 4개월째 내림세 지속

2001년 8월 수출입 물가는 원화환율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7월에 비해 각각 1.2%, 0.9% 하락해 5월 이후 4개월

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1년 8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.2%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5.8% 상승했으며, 수입물

가는 전월대비 0.9%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5.8% 상승했다.

수출물가는 원화환율이 전월대비 0.3% 내려가고 반도체를 비롯한 영상·음향·통신장비와 전기기계 및 장치가

격 하락,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 부진 등으로 섬유·의복·가죽제품, 종이제품, 금속 1차 제품가격 등의 수출물

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1.3% 하락했다. 전년동월대비로는 5.8% 상승에 그쳐 2001년 4월 전월대비 12.5%의 상승

세를 기록한 이후 5월 9.4%, 6월 7.7%, 7월 7.5%, 8월 5.8% 등의 하락세를 이어갔다.

공산품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.3% 하락해 8월 수출입물가의 하락세를 주도했다.

공산품 수출물가(2001.8)
(단위: %)

구 분 등락률 주요제품 품목

섬유, 의복 및

가죽제품
- 1.7

가공우피(- 4.7), 핸드백(- 3.5), 가공양피(- 3.8), 가죽가방

(- 3.7), 면양말(- 2.7)

종이 및 종이제품 - 4.2 백판지(- 6.7), 백상지(- 1.8), 종이위생용품(- 1.3)

금속 제1차 제품 - 1.6
특수강봉강(- 6.4), 알루미늄박(- 5.2), 스텐레스강판(- 5.0),

페인트도포강판(- 3.5), 동선(- 3.2)

조립금속제품 - 1.4
금속관이음쇠(- 1.7), 와이어로프(- 1.4), 금속제주방용품

(- 1.3)

전기기계 및

장치제품
- 1.6 전기회로개폐기(- 4.6), 케이블(- 1.4), 변압기(- 1.3)

영상, 음향 및

통신장비제품
- 2.3

D램(- 18.8), S램(- 5.3), 축전기(- 9.7), 트랜지스터(- 8.0),

TV튜너(-6.4), 저항기(- 4.4), 인쇄회로기판(- 3.6),

안테나(- 3.3), 무선전화기(- 3.0), T V수상기(- 2.4)

공산품 수출물가는 반도체, 무선전화기 등 영상·음향·통신장비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부진으로 2.3%

하락하고, 섬유·의복·가죽제품이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1.7% 내려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1.3% 하락

했다.

섬유, 의복 및 가죽제품은 원화환율 하락 및 가공우피, 핸드백, 가죽가방 등의 가죽제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

수출 물가가 내려가고, 면양말 등 섬유제품도 미국의 경기부진 및 기업간 경쟁심화로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

적으로 전월대비 1.7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금속 1차제품 수출물가는 원화환율 하락,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미국의 경기부진 영향 등으로 특수강

봉강, 스텐레스강판, 석도강판을 중심으로 1.6% 하락했으며, 전기기계 및 장치도 전기회로 개폐기 등이 중남미의

수요감소 및 유럽시장에서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출물가가 떨어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1.6% 하락했다.



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수출물가는 D램 등 반도체가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부진으로 내림세를 지속하

고 안테나(위성용)의 기업간 가격경쟁, 중남미지역 외환위기에 따른 고가품 수요감소로 인한 TV수상기 수요감소

로 전체적으로 2.3%의 하락세를 나타냈다.

농림수산품은 농산품 수출물가가 0.5% 내린 반면 수산품이 0.3%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으

며, 광산품은 화강암의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내림세 지속으로 전월대비 0.3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8월 수입물가는 원자재 수입물가가 알루미늄괴, 니켈 등의 비철금속 소재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원

화환율 하락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 등으로 0.5% 하락해 전체적으로 0.9%의 내림세를 나타냈으며, 환

율효과가 제거된 외화표시 수입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.

공산품 수입물가(2001.8)

(단위: %)

구 분 등락률 주요 등락 품목

기초원자재

농작물 - 1.3 커피두(- 5.4), 옥수수(- 2.3), 원당(- 1.3), 엽연초(- 1.3)

원목 - 2.0 열대산원목(- 3.2), 라디에타소나무(- 1.3), 미송원목(- 1.3)

종이원료 - 2.3 제지용펄프(- 3.6)

천연고무 1.5 천연고무(1.5)

섬유소재 - 1.8 원면(- 2.8), 양모(1.0)

가죽소재 1.2 우피(9.6), 양피(- 2.6), 가공우피(- 4.3)

연료광물 0.5 원유(1.8), 액화천연가스(- 8.6), 유연탄(- 1.3)

비철금속소

재
- 3.4

백금(- 15.8), 주석(- 12.0), 동(- 5.9), 동스크랩(- 5.8),

니켈(- 8.2) 아연광석(- 4.8), 알루미늄괴(- 4.5), 동광석(- 4.4)

중간원자재

섬유제품 - 1.9
생사(- 11.1), 면사(- 3.0), 비스코스레이온사(- 2.5),

마직물(- 2.4), 화섬직물(- 1.8), 폴리에스터사(- 1.8)

종이제품 - 2.9 도포판지(- 3.4), 크라프트지(- 2.6), 인쇄용지(- 1.2)

석유제품 - 2.9
프로판가스(- 12.3), 부탄가스(- 7.8), 나프타(- 2.5),

휘발유(- 1.3)

화학제품 - 2.0

메탄올(- 22.4), 염화에틸렌(- 15.1), 옥탄올(- 6.7), 폴리카보네

이트(- 5.4), 벤젠(- 4.7), 아크릴산(- 3.3), 플래스틱기초필름

(- 2.7), 메틸에틸케톤(- 2.1)

금속1차제품 - 2.0
알루미늄합금(- 4.3), 도금강판(- 4.0), 보통강봉강(- 4.0),

알루미늄판(- 3.9), 선철(- 3.9)

소비재도 수입과일 및 쇠고기 등이 원화환율 하락 및 국내 소비부진 영향으로 떨여져 8월 수입물가 하락세를

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전년동월대비로는 5.5% 상승에 그쳐 4개월째 오름세가 둔화됐다.

부문별 수입물가는 기초원자재가 연료광물, 천연고무, 가죽소재 등을 중심으로 1.0% 내외의 오름세를 유지했지

만 비철금속소재 3.4% 하락을 비롯해 섬유소재 1.8%, 종이원료 2.3%, 원목 2.0% 등의 하락세를 보여 전체적으로



0.5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원목은 원화환율 하락 및 최대수입국인 일본·중국의 열대산 원목에 대한 수요 감소로 2.0% 하락했으며, 종이

원료는 고지(古紙)의 수입물가가 미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, 제지용펄프가 세계경기 부진에다

비수기가 겹쳐 전체적으로는 2.3% 하락했다.

천연고무는 주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확보차원의 수출가격 인상으로 1.5%

상승했으며, 섬유소재는 양모의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면이 생산량 증가 및 수요부진으로 인한 재고량 증

가로 떨어져 전체적으로 1.8% 하락했다.

연료광물은 액화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물가가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감소 및 석유

수출국기구(OPEC)의 감산실시 결정에 따라 올라 전체적으로 0.5% 상승했으며, 비철금속소재는 세계경기 부진에

따른 수요감소로 동, 니켈, 알루미늄괴, 주석, 백금을 중심으로 3.4% 하락했다.

중간원자재는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석유제품, 화학제품 및 섬유제품이 각각 2.9%, 2.0%, 1.9% 등의 내림세를 기

록해 전체적으로 1.5%의 하락세를 나타냈다.

섬유제품은 생사가 중국내 공급과잉으로, 면사가 비수기 영향으로, 비스코스레이온사, Polyester사가 섬유경기

부진으로 각각 떨어져 전체적으로 1.9% 하락세를 기록했다.

석유제품은 가스류 수입물가가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떨어지고 나프타가 주요 소비국인 한국·일본내 재고과

잉으로 하락해 전체적으로 2.9% 떨어졌으며, 화학제품은 메탄올이 천연가스의 가격하락으로, 염화에틸렌 및 옥탄

올 등이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각각 떨어져 전체적으로 2.0%의 하락세를 기록했다.

자본재의 수입물가는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가 유럽국 통화 및 엔화 원화환율 상승으로 올랐으나 전기·전자기

기 및 운송·장비제품이 미달러 원화환율의 하락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0.1%의 내림세를 나타냈다.

일반기계는 엔화의 결제비중이 높은 자동포장기, 인쇄기, 직기 등을 중심으로 0.2% 상승했으며, 전기·전자기기

는 모니터, 전동기, 컴퓨터를 중심으로 1.0% 하락했다. 운송장비도 원화환율 하락으로 산업용특수차의 수입가격이

떨어져 1.3% 하락했으며, 정밀기계는 마르크화 및 유로화의 비중이 높은 현미경, 물리화학 분석용기구, 측량 및 재

도기구를 중심으로 0.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소비재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엔화 원화환율 상승으로 0.4% 올랐으나 비내구재가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1.4%

내려 전체적으로 0.9% 하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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